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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라시아 언론 매체인 Trend에 따르

면,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

는 접경지역 Chalasart 지역에 주둔 중

인 양국 군 병력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

고 밝혔다. 보고에 따르면, 병력 철수로 

인해 접경지역의 상황이 비교적 안정화 

되었다고 전했다. 현재 해당 지역에 단 

8명의 군인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우즈벡의 병력 배치가 상황을 악화시켜

 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지난 3월 

18일, 우즈베키스탄이 약 40명의 군사와 

장갑차를 접경지역에 배치해 양국 간 상

황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. 또한 우즈

벡은 키르기스와 접경지역에 위치한 마

다니야트(Madanyat) 고속도로를 무단으

로 폐쇄하고 키르기스 시민들의 이동을 

통제했다. 

  이에 따라 키르기스도 국경 지역에 경

계태세를 강화했다. 국경 지역에 두 대

의 장갑차와 특수부대를 배치했고, 우즈

벡 차량을 통제했다. 같은 날, 키르기스 

외교부는 우즈벡에 중화기 군 무기와 병

력 철수를 요구했다. 우즈벡은 키르기스

의 비판에 대해 이슬람 전통인 신년축제 

‘노루즈(Nowruz)’가 개최되어 치안을 

위한 것일 뿐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

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.  

양국은 접경지역의 병력을 철수하기로

  지난 3월 20일, 양국은 Chalasart 지역 

군사력 축소를 위해 국경이사회를 소집

했다. 그 결과, 최소 8명의 군인만을 남

기고 모든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다. 

Chalasart 지역은 1930년대 소련 시절 

당시 우즈벡의 페르가나(Fargona)분지에

서 면화 산업이 특화됨에 따라 소련 정

부가 키르기스에 수자원을 공급할 것을 

주문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. 양국의 

접경지역은 총 1,314km이며, 아직 국경

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지역만 

300km이다.    

 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수년간 무력 

충돌이 있었다. 2010년에는 접경지역에 

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의 오쉬(Osh)지역

에서 양국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약 

400명이 사망하고, 수천 명이 다친 사

건도 발생했었다.     

키르기스스탄, SCO 정상회담 참가 안 해 

  지난 3월 24일, 러시아 현지 언론 리

아노보스티에 따르면 아탐바예프 키르

기스 대통령은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열

리는 상하이협력기구(SCO) 정상회담에 

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 아탐

바예프 대통령은 “우즈베키스탄과의 

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상

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여하지 않

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SCO는 중국, 

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

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설

립한 국제기구이다. SCO 정상회담은 오

는 6월 23~24일, 현재 의장국인 우즈베

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릴 예정이다.

  한편, 키르기스스탄은 집단안보조약

기구(CSTO)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결

을 촉구했다. CSTO는 러시아가 주도하

여 2002년에 모스크바에 설립된 다자안

보기구이며 CIS 6개국으로 구성되어있

다.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에 가입했다

가 2012년 탈퇴했다. 키르기스 외교부

는 CSTO의 임시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

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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